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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단 감시단들은 그들이 감시하는 이단집단보다 
교회에 더 많이 악한 영을 내보낸다. 
그들이 퍼뜨리는 정신 나간 소리들은 이단집단이 하는 것보다 교회에 더 많은 분열과 
피해를 입혔다.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에서 말한 "흠잡는 사람들"이 되어 사실 진위에 관계없이 중상과 유언비어를 인쇄해 퍼뜨린다. 
유다서에서 경고하셨듯이, "캄캄한 흑암"에(유다서 10-15) 돌아갈 자들로 이미 많은 수가 세상에서 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저널리즘은 그 선을 넘어, "형제들의 참소자"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 적용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현대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리는 기독교 보다는 희랍철학에 가깝다. 
불행하게도 기독교 미디어는 많은 경우 세속 미디어보다도 신뢰와 존경을 덜 받고 있다. 그 결과 영적 진보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독교 미디어는 기독교의 원리보다 인본주의 철학을 따르는 저널리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 미디어는 서구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출처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불의한 판단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려 하자 주님은 미디어를 사용하셨지만, 
이교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찾아보았던 베뢰아 사람들처럼, 
바르게 믿고자 하는 건강한 회의주의가 있는가 하면 
단지 의심하기 위한 회의주의도 있다. 
건강하지 않는 회의주의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으려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함을 크게 강조하고, 자신의 결점은 작게 여기며 만족한다. 이러한 종류의 의심과 냉소는 둘 다 모두 비극이며 치명적이다. 

심판의 날,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런 악한 형태의 의심이 암이나, 에이즈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로, 크리스천 미디어를 포함하여 서구의 뉴스 미디어는 
거의 완전히 회의주의, 어두운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지금은 크리스천 기자 중 비판을 던지지 않고 교회나 운동이나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소문이나 사실상 날조된 가십거리를 보고할 때도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십거리를 퍼뜨리는 자들도 그것을 시작한 자들만큼 죄가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알 권리"나 "잘못을 방지"하는 명목으로 자행된다. 
성경은 충격적일 만큼 정직하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역사서로 쓰여진 것이지, 
잘못을 파헤치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다.
널리 퍼져있는 비판의 영과 불의한 판단의 영의 출처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기름부음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얻은 영향력의 단상 위에 있다. 
어떤 자들은 직업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얻었고, 
인본주의 저널리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교를 졸업했다. 
철학은 보기에는 지혜롭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진리에는 실제적으로 반대가 된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았지만 세상의 영과 타협한 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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